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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사님들이 전하는 주일 말씀에 따라서 잘 해야 합니다. 그 말씀에 따라 자기 관리도 하고 남 관리도 하는 것

입니다. 소나무를 심을 때 심는 날은 그 때만 필요하지만 나무가 다 클 때까지는 백년 천년까지 다 관리하는 

것입니다. 관리하는 만큼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그렇습니다.  인생, 개인 가정 민족 세계가 다 관

리입니다. 나라에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관리 하려고 수 만 명씩 공무원들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관리

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. 자기관리도 남 관리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. 남 관리하다보면 자기 관리도 됩니다. 그

러나 남 관리만 한다고 해서 자기 관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게 알고 잘 들 해야 합니다. 관리 할 때는 

세심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책도 한 번 읽어보면 잘 모릅니다. 슬슬 읽는 것과 세밀하게 읽는 것은 다

릅니다. 이런 걸 생각하면서 책을 읽을 때도 깊이 읽어보듯 사람을 다룰 때도 깊이 다루어야 합니다.  인생들 

평생 다루어도 깊이 못 다룹니다. 사람끼리도 어렵습니다.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다룰 수 있습니다. 중국 사람

들도 13억이란 인구를 관리해서 끌고 나갑니다. 공산주의 법으로 하던지 자기 자체 법으로 하던지 간에 관리

를 하기에 끌고 나갑니다. 

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. 관리는 하기만 하면 잘 되게 되어있습니다. 우리가 중국을 생각할 때는 사람이 많

으니까 어떤 일을 할 때 ‘기다린다’ ‘헷갈린다’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보다 더 성가시게 합니다. 다치

거나 하면 부모에게 막 책임지라고 따지면서 자기 하나 빨리 만들어 놓으라고 합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

다릅니다.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자동차 사고도 크게 잘 안 납니다. 섭리도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배우고 그 

다음에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특히 외국 같은 곳은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. 특히 일본이나 각 나

라마다 구체적으로 관리해줘야 합니다. 관리하는 사람만 관리 하면 안 됩니다. 나이 먹은 사람도 관리 해줘야 

합니다. 우리 어머니 보십시오. 91세인데도 관리 받지 않습니까? 안 받으면 안 됩니다. 부모도 자식을 관리해

야 합니다. 그렇게 관리 철학을 배워야 합니다. 

보통해서는 못 배웁니다. 본인이 겪어야 그제서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. 도둑을 맞아봐야 잠 못 자면서 물건 

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당해봐야 압니다. 그럴 줄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. 

자기위치와 환경에서 본인이 더 연구하면 더 잘 압니다. 지도자는 거기까지 다 못 봅니다. 지도자는 큰 방향

만 봅니다. 나 같은 입장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가는 것 그거 방향 잡아주러 온 것입니다. 방향을 잡아서 걸어

가는 것 먹고사는 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다.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. 큰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작은 

것은 안 해주십니다.  태 밖으로 나오면 숨을 본인이 쉬어야지 엄마가 쉬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?  그런 것처

럼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. 기독교인들은 맨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달되지 못

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.  본인이 해야 합니다. 열심히 앞장서서 해야지 해줄 것을 해주십니다. 인간이 

어려울 때 인간이 못하는 것, 자기가 실컷 했는데 안 되는 것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. 부모도 자식에

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알고 잘 해나가도록 하십시오. 

사람들은 불쌍하게 되고 힘들게 되면 막 걱정하면서 또 잘 되면 시기질투를 합니다. 내가 한국에 있을 때도 

그랬습니다. 내가 너무 잘 되니까 막 뭐라고 했습니다. 그러다 지금은 내 걱정을 합니다. 그러니 사람의 심리

를 알아야 합니다. 개인 민족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. 

내가 산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사람만 연구를 했습니다. 내가 30년 동안 세계 청중을 이끌고 

왔는데 사람의 심리를 모르겠습니까? 내가 잘난 체 하면 또 막 뭐라고 하고 못 난체하면 불쌍하다고 하고 온 

인류의 심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. 

일본.  다 열심히 하고 천천히 잘 해서 일본식에 맞게 해나가야 합니다. 거기는 10년 20년 가지고 되지 않습

니다. 반세기를 가야 합니다. 우리 당세 때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

이 두고두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? 당세 때는 겨우 방향 잡아주는 것 밖에 못합니다. 그 나라에서 1세기는 

뛰어야 합니다. 보통 반세기 정도 뛰고 갑니다. 반세기 뛰고 가는 것도 많이 뛰고 가는 것입니다. 결국 반세기 

때 끌고 겨우 어느 정도 방향 잡아주고 가면 후손들이 도랑길 난 것같이, 물길 난 것같이, 산 길 난 것같이 

계속 다녀서 길을 닦던지 찻길을 닦던지 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. 



일을 하다보면 방향을 따라서 각 나라에 맞게 따라서 하면 됩니다.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. 여기는 샘터다. 나

무가 많이 있다 하면서 본인들이 잘 보면서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. 조종사가 보는 것이 따로 있고 본인들이 

구경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. 

한국은 교회가 7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400개입니다.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. 대단한 말씀을 주었으

니 대단한 역사를 이뤄야 합니다. 

대학부들 모임도 하고 월명동에도 자주오고 하십시오.  대학부들 열심히 해야 합니다. 나한테 많이 배워야 합

니다. 

 


